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126:5)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전세계의 회교도들이 금식하는 기간과, 이 땅의 선거가 이번주말에 있어서 주의 뜻을 구합니다. 
 동역자님들이 오래 전에 기도하셨던 영혼들이 있는 땅, 아제르바이잔을 29일 방문하여 영혼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소식을 전합니다. 1994년 20살이었던 대학생 때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V자매는 50살이 되었고, 16살이었던 자매의 남동생 H의 첫째가 M(딸)인데 17살이고 지난 3일 주일에 복음을 전하여 영접기도를 했는데 양육을 V자매에게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 영혼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영정 성장을 위해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V 자매가 이종사촌 언니네가 제가 거주하던 기숙사와 가까운 난민촌에 살고 있는데 결혼한지 오래되어도 자녀가 없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둘이 그 가정에 가서 베란다에서 쪼그려 앉아서 주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이종사촌 언니가 보고 “뭐하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고 오래전 기도편지에 동역자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정에   1남1녀의 자녀가 태어났고 이번에 가서 만난 첫째인 딸 N은 2살 때 사진이라고 보여주었는데, 98년 5월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8살 미혼 직장인 N의 어머니 R은 잠시 주일모임에 참석했던 적도 있고 N의 남동생은 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중인데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를 해서 공연장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모임에 함께 참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복음을 나누고 4영리 전도지도 주고 영어성경책을 선물하고,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영혼이 거듭나기를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이 영혼을 위해 성령께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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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뒤가 R 애기가 2살 N과 이모들이고, 가운데 사진은 예배 후에 28살 N과 오른쪽 사진은 V자매와 영접한 조카 17살 M) 
 지난해 12월 편지에 이 땅의 물가상승을 우려했던 내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곳 은행의 금리가 연 50%로 인상되었으나 물가상승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현재 월세 8,500인데 5월말에 새계약서 작성시 시세를 반영한 20,000을 6월부터 요구하는데, 주거광열비가 현재정의 약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역 기간을 되돌아보고 영육의 재충전을 위해 가을에 계획했던 안식년의 형태와 시기를 위해 주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래전 기도하며 복음의 전했던 아제르바이잔처럼, 이 땅도 지금은 아니지만 오랜 후에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쁨의 소식을 나눕니다.                    김에스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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